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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보다 애

칭을 만들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. 때로는 그들만의 의미

가 담긴 애칭을 만들어 둘만의 유대감을 즐기기도 한다. 

이렇게 애칭을 만들어 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름을 

부를 때보다 애칭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상대방으로부

터 더 사랑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. 그래서 둘 사이

에서만 부르는 애칭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가 

될 때도 있다.

그런데 최근 애칭을 사용하는 커플이 더 오랜 기간 관

계를 지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흥미를 끈다.

온라인 매체‘인사이트’가‘엘리트데일리’를 인용해 

전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대학(University of Washington)

의 페퍼 슈와츠(Pepper Schwartz) 사회학 교수는 10만 

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생활 패턴, 서로에 대한 애정과 

신뢰도, 관계의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.

그 결과 행복한 관계에 있다고 응답한 커플 중 76%가 

서로를‘애칭’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. 이

들은 연인 관계를 오랜 시간 돈독하게 유지해왔으며, 서

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?

선행 연구에 따르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를 때 뇌에서 

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‘옥시토신’이 분비되는 

것으로 밝혀졌다.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 

두드러졌는데, 애칭으로 불러줄 때 상당히 큰 심리적 안

정감을 얻는 경향이 있었다.

함께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 행복하

다고 느끼게 되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될 

수 있는 것이다.

전문가들은“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서로에 대

한 친밀감을 높여준다”며“애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

도 서로 더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다.”고 설명했다.

이어“관계를 오랜 시간 돈독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애

칭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.”고 조

언했다.

한편 심리학적으로 둘밖에 모르는 서로의 애칭이 있

거나, 같이 알고 있는 친구를 두 사람밖에 모르는 별명

으로 부르는 등 둘만의 고유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커

플일수록 상대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이 높고 결혼할 가

능성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.

특히 둘만의 애칭이 있는 커플은 무엇보다 서로에 대

한 애착이 강해 싸우더라도 쉽게 화해하기 쉽다고 한다.

아직 연인 사이에 부르는 애칭이 없다면 부끄럽다고 

생각하지 말고 둘이서만 통하는 애칭을 만들어 서로간

의 애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?

‘애칭’ 부르는 커플, 친밀감·결혼 가능성 높다


